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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외국 나가기 전에 경주 근방에 갔을 때 포항을 방문해 달라고 했는데 내가 바빠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98

년도에 84개 도시를 다니고 있었을 때입니다. 포항 애들이 오늘 못 오면 진짜 못 온다고 해서 ‘아니 외국 갔다가 10일

이나 13일쯤 있다가 오는데 뭘 그러느냐’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못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항 애들이 

한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못 갔습니다. 그때 못간 것이 마음이 아파서 포항을 위해서 이제까지 계속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포항만 빼고 84군데 도시를 다 다녔습니다. 

힘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기분으로 날고 기분으로 기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양상태가 안 좋으면 쉽게 늙습니다.  운동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내가 말레이시아에 나가 있을 때  교회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가 있었습니다. 내가 확 10개로 불려놨습니다. 왜 불어났

는지 모르지요? 내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왔다 갔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교회가 없으니까 해주신 것

입니다.  그랬더니 확 불어난 것입니다. 원래 5년에서 7년은 더 해야 불어납니다.  그때 밀물을 멈추고 호수를 멈췄을 

때입니다. 사람이 멈추게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확 불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불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15년씩 해도 두 개 불어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집회 하고나서 몇 년 만에 확 불어난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도 잘 됩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막 불어나기 시작했

습니다. 서구도 불어나기 시작 했습니다. 불어날 때는 금방 불어납니다. 

강의 하는 것은 쉽습니다. 무조건 가서 하면 됩니다. 간판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마음을 먹은 사람이 

강의를 더 잘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쪼개면서 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매너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서로 열심은 있는

데 관계성은 잘 못 이룹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이건 설교니 생활은 다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버

릇을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내 그릇먼저 뜯어고치고 나서 남의 그릇을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터에서도 내가 살아 돌아왔는데 죽겠습니까? 중국에서도 살아왔는데 죽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않습니

까? 열심히 하십시오. 

앞으로 신학교가 경쟁이 세져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금년도가 10대 1이었습니다. 애들이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전에는 서로 들어오라고 아쉬운 소리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경쟁이 세졌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올라간 것입니

다. 

무엇을 강의해야 될 것인지도 여론 조사를 해보고 실무진들 데려다가 강의도 시키십시오. 

보통 3만 번 이상씩을 기도해줘야 내가 기도해줬다는 소리를 하지 그전에는 안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

니까 아픈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살아난 것 보십시오. 또 살아나셨습니다.  유언 들으러 갔다가 또 살아났

습니다. 내가 젊어서 밭 맬 때 우리 어머니에게 밭 만매지 말고 내가 앞으로 크게 될거니 날 믿으라 했는데 우리어머니

가 안 믿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장거리입니다.  백리 길도 아니고 만리 길도 아니고 일생동안 가는 길입니다.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신앙생활만 하면 먹고 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방교회 같은 데는 돈을 벌어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생활 하면서 꾸준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실컷 뛰다가 돈 떨어지면 섭리 나가 돈 벌면 안 됩니다. 

그러니 조정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갑니다. 

형제간에 잘 지내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형제들 여기 와서도 많이 싸웁니다. 나 때문에 속 타서 그런 

것이지만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해 나가자고 했더니 요새 좀 풀어졌습니다. 


